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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제약․화학 M&A 검토
한국증권, 원당가격 하락세 … 식품부문 수익성 개선 기대

한국투자증권은 9월12일 삼양사에 대해 주요 원재료인 원당가격의 하락으로 하반기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6만6000원을 제시했다.

이경주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설탕가격은 인상된 상태가 유지되겠으나 원당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보여 식품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휴비스의 구조조정 완료로 지분법 평가이익도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애널리스트는 이어 “삼양사는 현재 제약과 화학분야로의 M&A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 분야

로의 M&A는 영업시너지 발생, 그리고 자산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설탕부문의 안정적인 영업가치와 삼양제넥스, 삼남석유화학 등 우량한 식품 및 화학 자회사 지분가

치를 합산해 산출한 목표주가가 6만6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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